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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2. 4.(월) 배포 번호 국립진주박물관 2023-32

담당 부서 국립진주박물관 책임자 학예실장 김동우 (055-740-0661)

학예연구실 담당자 학예연구사 김명훈 (055-740-0662)

조선 화약무기의 정점(頂點)과 종점(終點)의 이야기 

조선 무기 특별전 <화력조선Ⅱ> 개막

 국내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상훈)은 2023년 12

월 5일(화)부터 2024년 3월 10일(일)까지 조선 무기 특별전 <화력조선Ⅱ>를 개최

한다. 이번 전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화약무기 발달사를 다루었던 2

021년 특별전(<화력조선Ⅰ>)의 후속편으로, 16세기 대항해시대 동서양의 교류 속

에서 유입된 화약무기의 면면을 조명하고, 17세기 이후 조선의 화약무기 개발 

노력과 한계를 밝힌다. 

 

  이번 전시에는 대항해시대 동서양 교역의 매개였던 포토시 은화를 필두로, 군

영의 이름을 새긴 조총, 불랑기 자포(보물), 운현궁 소포 등 조선 후기의 화약무

기를 총망라하고, 화약무기의 제작·활용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면제배갑(등록

문화재 제459호)을 더해, 총 150점(보물 4건 포함)의 중요 유물을 국내 18개 기

관으로부터 출품 받아 선보인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15세기까지 전쟁의 역

사를 거슬러 오르는 대형 맵핑영상을 볼 수 있다. 입구를 지나면 프롤로그 ‘대

항해시대와 동아시아’에 들어선다. 프롤로그에서는 대항해시대 동서양 문화교

류의 모습을 밝히고, 당시 동아시아에 유입된 유럽제 화약무기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한다. 대항해시대를 대표하는 화폐인 포토시 은화, 카라크 도자기를 비롯한 

당대의 교역품, 노예무역의 참상을 기록한 카를레티의 『동방여행기』, 동남아시

아에서 사용한 선회포 등을 전시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와 동아시아의 해상교역 양상을 보여주는 대형 맵핑영상과 각종 전시 보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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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는다.

  제1부 ‘조선에 건너온 신무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신무기를 소개한다. 신무기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과 그에 맞춘 전술의 

도입을 조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난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 군기시터 

유적와 서울 목동에서 출토된 국내 최고(最古)의 불랑기 자포(보물), 『화기도감

의궤』 속 화기, 17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화기 일괄, 초대형 조총, 북방의 기병

을 물리치기 위한 비책을 담은 『연병지남』, 명나라의 병법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간추린 『기효신서절요』 등을 전시한다. 17세기의 전투 모습을 재현한 대

형 오브젝션 맵핑 영상과 조선군의 화기 전술을 종합한 영상이 이해를 돕는다. 

  제2부 ‘변혁의 불꽃, 그리고 한계’에서는 조총의 도입에 의한 정치·사회·

문화적 변화상을 소개한다. 18~19세기, 새로운 화기를 개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

고자 했던 노력을 조명한다. 이어서 기존 무기체계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다. 중앙 군영과 군기시의 이름이 새겨진 조총, 훈련도감 포수

의 군장(軍裝), 장용영에서 제작한 마상총(馬上銃), 대완구(보물), 운현궁 소포, 해

남읍성에서 출토된 레밍턴 롤링블록 소총, 대한제국의 『무기재고표』 등을 전

시한다. 홍경래의 난(1811~1812) 최후의 전투인 정주성 전투(1812)를 정리한 대형 

맵핑 영상과 화거(火車)의 운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에필로그 ‘화력조선의 종점’에서는 조선군의 방탄복, 면제배갑(국가등록문

화재 제459호)을 전시하여 여운을 더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화약무기는 1388

년 최무선이 국산화한 이후 왜구 토벌, 4군 6진 개척과 여진정벌, 임진왜란, 두 

차례의 호란 등 굵직한 외환과 이시애의 난, 이인좌의 난, 홍경래의 난 등 내환

에서 조선의 방패로 기능했다. 19세기 후반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 화약

무기의 전통은 끝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화약무기를 발전시켜 나라를 지키려던 

조선왕조의 의지와 노력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화약의 불꽃과 연기, 강력한 위

력에 매료된 화력무기의 나라, 화력조선의 정점과 종점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객들이 귀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붙임  조선무기특별전 <화력조선Ⅱ> 사진 자료 1부.  끝.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명훈 학예연구사(055-740-06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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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화력조선Ⅱ> 주요 사진

포토시 은화

전시 포스터 군영에서 제작한 조총

17~19세기 조선 화기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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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불랑기자포 17~18세기 조선 선회포 일괄

정조 대 제작한 무기 면제배갑

해남읍성 출토 레밍턴 롤링블럭 소총 운현궁 소포


